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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정서지원센터 개소 구로청

소년 수련관은 7월부터 아동심리정

서지원센터를 연다. 지역 내 전문적

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유아를 대상

으로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와

상담을 진행한다. 또 우수한 강사진

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어린이 피아

노교실도열린다. (02)838-1318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 조계사는

7월4일부터15일까지사법연수원제

36기 연수생들이 진행하는 무료법률

상담봉사를 실시한다. 스스로 해결하

기 어려운 생활법률이나 일상생활 속

의 법률적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계사

교육관 1층에서 받을 수 있다.

(02)732-2115

여름 학생 수련회 불교총지종은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 보령 청소년

수련원에서7월25일부터7월27일까

지 제10회 어린이 여름학생수련회를

연다. ‘산과 바다와 함께 하는 마음수

련의 장’이라는 주제로 7월 11일까지

통리원에 접수하면 된다. (02)552-

1080

어린이 숲속학교 공주청소년 자원

봉사센터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평사로 어린이 여름숲속학교(사진)

를 떠난다. 6세 이상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접수기간은 7

월 1일부터 20일까지. (041)858-

3900

4일08:00 명상음악산책

5일15:10 명상육아

6일19:30 열린마당

7일15:10 휴먼다큐

8일19:30 절로가는길

9일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10일15:20 산중대담

4일06:00 불교강좌

5일06:25 오늘은좋은날

6일11:05 아름다운초대

7일07:05 아침저널

8일09:05 행복한미소

9일14:05 진시몬의낭만라디오

10일10:00 라디오법회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7월 8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

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7월 7일 아침 8:35~09:20) 동양

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

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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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슬을 머금고 피

어난 연꽃잎 중에 백련잎

만을 정성스레 제다한 무

안백련대축제 기획 상품

이다. 

차 를 다 관 에 넣 고

70~80℃로 식힌 물을 부

은 후 2~3분 동안 우려내

면 은은하고 깊은 맛과 향

을 즐길 수 있다. 연잎차는

예로부터 피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마

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준다하여 불가에서 많이

마셨다. 가격5만원

연인다인(�人茶人)-연화차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클릭!
불교문화상품

유턴과 후진이 없는 인생의 행로에서 그동안 걸오 온 길과 가

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과 동경은 누구나 있기 마련. 영화

‘구름의 남쪽’은 이런‘인생의 두 갈래 길’에 대해 지극히 현실

적입장에서그해답의실마리를찾는다. 

공장에서은퇴한쉬다친은변두리작은아파트에서딸과함께산

다. 딸과 가족들은 헬스 강사인 딸의 에어로빅 사업에 모아놓은 돈

을투자하라고그를부추기나쉬다친은그런일에남은미래를보내

는것이영마땅치않다. 대신그는멀리티베트근처의운남에가고

싶어한다. 젊은 시절 그 곳에서 살 기회가 있었으나 결혼을 하면서

그길을포기했던그는운남에갔다면자신의인생이180도달라졌

을거라고생각한다. 결국쉬다친은아는이도없고한번도가본적

없는운남으로잊고살았던그의젊은날의꿈을찾아떠나는데….

우리는 누구나 선택하지 않은 길을 돌아보게 된다. 인생에서

이러한 갈림길은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는 본인만이

알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

을 생각해보고, 혹은 즉흥

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한 번쯤

갈림길에 놓였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후회해보기도, 웃어보기도

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

생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세지는 뭘까? 그것은 아마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판단에따른‘과정의소중함’이아닐까싶다. 

노병철기자 sasiman@buddhapia.com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 되돌아 걷다

구름의남쪽 감독: 주웬출연: 전장장장르: 드라마상영시간: 100분등급: 15세이상

오랜만에 단청장 만봉 스님의 단청ㆍ불화

작품을감상할수있는자리가마련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이동식)은6월

30일~7월 19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

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현세에 꽃피우는 극

락’을 주제로‘만봉 이치호 단청ㆍ불화전’을

연다. ‘극락도’‘관세음보살도’‘영산회상도’

등 단청ㆍ불화 작품 90여 점이 선보인다. 만

봉 스님의 최근작품도 만날 수 있으며, 스님

제자인 단청장 전수자들의 작품 20여점도 함

께전시된다. 6ㆍ13일에는단청제작시연회도마련된다. 

백수를바라보는만봉스님은중요무형문화재제48호단청장보유자로6세

에 불가에 입문, 9천여 장의 그림수업을 거쳐 18세에‘금어’의 칭호를 받았다.

공주 마곡사 대웅전을 비롯해 서울 도선사, 금강산 표훈사와 유점사 등 수많

은사찰의전각을장엄한바있다. 관람료는무료. (02)3453-1685 강신재기자

전각을 접할 수 있

는 전시회가 부산에

서 열린다. 전각은 단

순히 글씨를 조각한

‘서각’과는 달리, 글

자와 글귀의 뜻을 상

형문자와 같이 형상

화한 후 돌이나 나무

에 새기는 조각예술

의 한 형식. 중견 전각 작가인 목어 김병윤 선생은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한작품49점을7월4~9일부산시청제1전시장에내어놓는다. 

수레바퀴와 규범을 뜻하는‘궤(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의 백미는

불경을 담은 전각들. 김병윤 선생은 한자로 풀어낸 반야심경을 형상화한 작

품 4점을 비롯해, 각종 경전 글귀들을 새로운 형태의 문자로 재구성해 새긴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2000년 11월‘공(空)’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회

를가진이후의성과들을모은자리다. 

한국 최고의 전통 전각 작가였던 이석 김재화의 수제자인 김병윤 선생은

한국현대미술대전 금상(1989년), 동남아 미술대전 특별상(1989년), 한국현대

미술대전특선(1991년)을수상했다. (051)554-0146                       강신재기자

현세에 꽃핀 극락세상

만봉 스님 단청 불화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스님.

세번이나연꽃을보러삼지를찾아오니

푸른잎붉은꽃은그때와변함없다.

다만꽃을바라보는옥당의손님만이

마음은변함없어도머리털이희어졌네.

상련(賞蓮) / 고려시대곽예

처염상정(處染常淨: 더러운 물에서 살지

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화과동시

(花果同時: 꽃이 피는 동시에 연밥이 함께

있어서 인과의 도리를 나타낸다), 종자불실

(種子�失: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건

이 주어지면 다시 싹튼다) 진공묘유(眞空妙

有: 뿌리에서 줄기까지 속이 비어있다) 등과

같은덕성을지녔다는연꽃.

바야흐로 연꽃의 계절이다.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지는 연꽃 향기에 취하고 싶다

면,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가까운 사찰

로 떠나보자. 해마다 각 지자체와 사찰에서

열리는 연꽃축제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것이다.

올해는 김제 청운사가‘하소백련축제’로

가장 먼저 연꽃축제의 막을 올렸다. 6월 23

일에시작돼7월17일까지진행된다. 축제가

진행되는 하소백련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연

꽃차 생산지. 축제기간동안에는 차를 통해

명상에 들기, 다례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

고 중국 명나라 시대 작품인 길이 53미터의

대형‘오백나한도’가 전시된다. (063)543-

1248

강화 선원사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제3회 논두렁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논두

렁에 피어난 1만1천여송이의 연꽃이 장관

을 이룬다. 올해는 주지인 성원스님이 직접

작곡한 연꽃축제노래로 개막식을 연다. 축

제 기간 동안에는 연냉면, 연꽃밥 등 연으로

만든 사찰음식도 맛볼 수 있다. (032)933-

8234

대표적인 연꽃사찰인 아산 인취사는 연꽃

이 개화한 시기 동안 언제나 무료로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돼있다. 또 연꽃이 만개하는

7월과 8월 중 경로잔치와 백련시사가 열린

다. 올해로 13회째인 백련시사는 사찰 연꽃

축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으로 손꼽힌

다. 전국 각지의 문인, 시인, 화가, 서예가

300여 명이 모여 연꽃을 감상하며 자유롭게

시∙서∙화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연

잎을 잔 삼아 연차를 마시고, 연으로 만든

선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

연꽃분양을 원하는 방문객에게는 무료로

나눠준다. (041)542-6441

지자체가 준비한 연꽃축제도 전국 곳곳에

서 열리고 있다. 동양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전남 일로읍 회산 백련지에서 열리는‘무안

백련대축제’는 작년에만 약 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10만평에 이르는 백련지

에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멸종위기 희귀

종인‘가시연꽃’을 비롯, 홍련, 백련, 수련,

어리연, 왜개연등각종연꽃을볼수있다.

15일은‘불교문화행사의 날’로 지정해 법

요식, 괘불조성, 연차시음, 연꽃 및 연등 만

들기, 자기소원 걸기 등 여러가지 불교문화

행사를 갖는다. 무안군청 관계자는“무안백

련대축제는 연꽃이 갖는 불교적 의미에 주

목, 매년 불교문화행사의 날을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061)450-5319,

5224               이은비기자 renvy@buddhapia.com

연꽃이 가득한 연못에서 생태계관찰 체험학습

을하는아이들.

연꽃축제및연꽃관찰이가능한곳

전국 연꽃축제 잇따라 개막

축제명 장소 기간 연락처

서울연꽃축제 서울봉원사 8월16일~30일 (02)392-3007

봉선사연꽃축제 남양주봉선사 7월23일~25일 (031)527-1951~3

태안연꽃축제 청산수목원 7월16일~8월중순 (041)675-0656

궁남지연꽃축제 부여궁남지 7월21~26일 (041)830-2252~5

세계연꽃축제 안동덕왕사경내 8~9월 (054)853-3855

망월사연꽃관찰 칠곡망월사 7월중순 (054)745-7579

백련사연꽃관찰 전남강진백련사 7월중순 (061)432-0837

전주연꽃예술제 전주덕진공원 7월30일~31일 (063)252-9488

대원사연꽃축제 보성대원사 9월1일~30일 (061)852-1755

전각가 김병윤展…‘궤’주제로 불경 담아

‘선과 면’경계가 어디인가

경전의 글자와 글귀의 뜻은 새로운 형태의 문자로 형상화

한전각작품.

‘무안백련대축제’에서는백련을주제로한퍼포먼스공연을감상할수있다.

사진제공=무안군청관광홍보과


